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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건축에 있어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고려한 창호공사 현황분석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Window Constructions in Small-scale Private

Architecture in Consideration of th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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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window manufacturers in South Korea, glazing and window frame

manufacturers are divided into separate businesses. However, in the fenestra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and the energy-saving design criteria for buildings, the coefficient of overall heat transmission standard for

windows is defined by window sets, which integrate glazing and window frames. At most construction sites, windows

are constructed by installing separately supplied glass and frames. Research that can integrate the reality and the

system is therefore necessary. The present study first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on-site situation of the

fenestra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whil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fenestra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was high, satisfaction with it was low, and the general

practice at construction sites was to use windows assembled on site rather than integrated window systems

manufactured at factories, thus making it difficult to confirm that the current rating system was well applied on site.

Consequently, the reality of industrial sites must be reviewed and a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fenestra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must be presented instead of focusing on theory.

Keywords : fenestra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cognition of the FECERS, construction of the FECERS,

Institutional problem in the FECER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2012년

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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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의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

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부동산거래시 건

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와 관련한 건물인증제도도 다양한 기준으

로 도입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등이 법적 근거에 의

해 시행되고 있다[1].

이와 함께, 건물외피에 의한 전체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창호에 대해서

도, 그 효율 향상을 위하여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에 있어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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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등급은 창세트에 대한 열관류율과 기밀성으로 그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창세트는 프레임과 유리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프레임과 유리가 별도의 산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납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으나, 제도의 시행이전부터 창세트의 등급부여에 

대한 시장상황과의 불합리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제

도의 시행이 이년 여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시장

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공현장에서의 적용 현황을 중심으로 시장현황을 조

사·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적용방법, 문제

점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이

후에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신축현장에서 창호를 시공하는 

현황에 대하여 감리사측과 제조사측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정도, 현장에서의 창호 시공방법, 

현황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분석은 이의 각 

항목에 대한 감리사측의 답변과 제조사측의 답변을 비교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1. Process of study

2. 창호 기준 및 산업체 현황 조사

2.1 창호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의 기준

창호는 유리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그 면적비가 유리 

75~80%, 프레임이 20~25%를 차지하도록 구성된다.  창

호의 열관류율은 프레임과 유리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창호의 단열기준

으로 제시하고 있는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서는 

프레임과 유리의 조합에 의해 열관류율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표4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관류율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열교차단재를 적용한 금속재 프레임에 복

층창 중 가장 열성능이 좋은 글레이징( 16mm이상의 복층

유리로 층간에 아르곤을 주입하며 소프트코팅을 한 로이유

리)을 구성하여도 열관류율이 2.3W/㎡·K으로 현황의 창

호등급에서는 4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지

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의하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중부지역 (1.5W/㎡·K

이하), 남부지역(1.8W/㎡·K이하)에서는 사용하지 못하

며, 제주도(2.6W/㎡·K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에 해당한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경우, 공동주

택 이외의 곳에서는 중부지역(2.1W/㎡·K이하)에서는 사

용하지 못하며, 남부지역(2.4W/㎡·K이하)과 제주도

(3.0W/㎡·K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2]. 

뿐만 아니라,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2등급이상의 창호

만이 조달청 물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창세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는 것은 창

호제조회사에게는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항이 되

었다. 

2.2 창호 산업체 현황

현황의 창호 산업체는 프레임과 유리를 제조하는 회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납품시에는 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가 주체적으로 창호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황의 창호업체 중에서 유리와 프레임

을 모두 제작해서 창호세트로 납품하는 회사는 몇몇 기업뿐

으로, 중견이상의 창호업체에서도 유리와 프레임은 서로 

조달해서 쓰는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금속

구조물창호 전문면허를 지닌 업체수는 전국 5,981개의 중

소업체가 있으며, 기술개발시간 및 인력부족으로 고도의 

기술개발이라는 목표수준 자체가 무리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한국교정시험기관에서는 프레임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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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트(KS F 3117)에 대하여만, 

열관류율(KS F 2278)과 기밀성(KS F 2292)에 의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주고 있다[3]. 

건축 시공현장에서도 많은 건설업체가 창호 시공시, 유

리와 프레임을 분리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호에너지소

비효율등급제가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의 상황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3. 창호등급제의 현장 적용 현황 조사

3.1 조사 개요

최근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향후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

위로 그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

너지성능지표에 대한 점수를 65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의 배점 중 가장 높

은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이 ‘창호를 포함한 외피의 평균열

관류율’로, 건축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21-34점의 배점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65점 획득을 위해서는 이 항목에서 

배점을 최대한 받는 것이 거의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2등

급이상의 고효율 창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교

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한 시험성적서에 근거하여 열관류율

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배점을 충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규모 민간건축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창호

의 납품과정과 시공과정 상에 창호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3.1.1 조사 대상자

설문은 응답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시공현장이 주된 조사대상

임으로, 이에 관련된 감리자와 창호제조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감리자 그룹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연면적합계 3000㎡

미만)의 감리자들로 총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감리

자들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로 비상주감리인 경우를 대

상으로 하였다. 

창호제조사 그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호업체에 근

무하는 근무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30명이었다. 

각 그룹의 응답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은 Table 1과 

같다. 

division supervisor manufacturer

gender
male 84.4 66.7

female 15.6 33.3

age

20 to 29 6.3 10.0

30 to 39 15.6 23.3

40 to 49 75.0 36.7

over the 50 3.1 30.0

work

duration

less than 5 12.5 6.5

5 to 10 12.5 12.9

10 to 20 65.6 19.4

more than 20 9.4 61.3

Table 1. Contents of survey
(unit: percentage)

3.1.2 내용

조사내용은 창호등급제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의 창호적

용 방법, 현황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였

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Tabel 2와 같다. 

division supervisor manufacturer

contents

·window selection method

during design phase

·window verification method

during supervision phase

·methods for placing orders

for windows at construction

sites

·awareness of FECERS

·current state of on-sit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fenestration rating

system

·considerations in placing

orders for windows

·problems due to the

system and plans for

improvement

·supply methods

·awareness of

FECERS

·current state of

on-sit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fenestration rating

system

·considerations in

selling windows and

problems in supplying

them

·on-site problems due

to the system and

plans for improvement

Table 2. Contents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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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는 1:1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

은 2014년 5월 2일 ~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폐쇄형 문항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기타의 항

목을 두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식에 

대한 항목은 5단계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은 Excel과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

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3.2 창호등급제 인식 분석

창호등급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1

2

3

4

5

aware satisf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indows

easy to install 
windows

efficiency of 
energy 

management

manufacturer

supervisor

Figure 2. Consciousness

인식에 대한 항목은 감리자와 제조사의 답변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t-test분석을 통하여 두그룹의 집단간 

등분산검정 결과, 등분산분포를 나타냈으나, 5가지 인식도 

항목 모두에 대하여 p값이 0.05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2에서 중립적 의견을 3이라고 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에너지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측면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는 두 그룹 모두 3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어,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만족도, 창호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창호 시공에 용이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3점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어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

사의 평가가 감리자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에너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제도를 적용하는 현장에 

있는 제조사나 감리자 모두 시공면, 운용면에서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3.3 진행단계별 창호 적용 현황

건축현장에서 창호를 계획하고 시공하는 각 단계에 따른 

창호적용방법을 조사하였다. 설계단계에서의 창호선정 방

법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감리단계에서 창호의 

적정성 확인방법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공사현장에서 창호의 시공은, 생산공장에서 주

문사이즈별로 제작하여 직접 납품 및 시공하는 과정으로, 

제조사에서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제작, 납품 및 시공

하게 되므로, 시공단계에서의 내용은 제조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3.1 설계

창호를 설계하는 건축사(감리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설

계시에 창호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587호)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해

당하는 범위에 근거해서, 별표4 ‘열손실방지를 위한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관한 표를 기준으로 창틀의 종류와 유리

의 종류를 선택한다는 의견이 78.9%에 달하였다. 컨설팅

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

관류율표에 해당하는 범위에 맞게, 창호에 대한 시험성적

서에 의해 선정한다는 의견이 21.1%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건물에너지관련 컨설팅을 위한 비

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관류율의 계산 등의 복

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법적 기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감리

감리단계에서 창호의 적정성 확인방법을 조사하였다. 이 

경우에는 설계자가 설계한 도면을 근거로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비상주 감리자가 감리단계에서 시공의 적정성 여부

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육안에 의한 확인이 11.1%, 납품확

인서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16.7%, 납품확인서와 인증서를 

같이 확인한다는 응답이 72.2%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공

현장에서 창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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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struction supervision phase

3.3.3 시공

1) 창호 제품 선정

창호 시공현장에서 제품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때, 응답자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비

상주감리자임을 고려할 때, 답변내용은 설계도면에 비추어 

공사관계자가 어떤 사항을 우선시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

한 것이었다. 

창호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가장 우선시 한다고 판단

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성, 설계도면, 브랜드 인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의 설계도면이 나온 이유는, 기

본적으로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품을 선정하나 현장에서는 

다시 제품을 구매할 때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도

면에서 제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사용여부에 관한 사

항이다. 

33.3%

42.4%

15.2%

9.1%
economic feasibility

fenestra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design drawings

brand awareness

Figure 4. Selection of fenestration in construction phase- supervision

시공현장에서의 창호선정 이유에 대한 창호제조사측의 

답변은, 창호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58.1%로 가장 중요한 

선정이유로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34.9%, 경제성으로 4.7%,설계도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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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lection of fenestration in construction phase- manufacturer

 

현장에서 창호를 시공할 때,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고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리자들은 현

장에서 경제성을 등급과 유사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중소 창호제조사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을 획득하고 비교적 저렴한 중소기업의 창호가, 경제성측

면을 부각시킨 홍보가 미흡한 것이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다. 

2) 창호제품 시공 

공사현장에서 창호의 발주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감리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Figure6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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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rder of fenestration -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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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유리를 분리발주 후, 현장에서 설치한다는 의

견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창세트로 발주한다는 의견

이 38.7%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에서 창호시공방법에 대하여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창틀과 유리를 분리납품 후, 현장에서 조립한다는 

의견이 3.3%, 서류상으로는 통합발주하나, 현장에서 프레

임과 유리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의견이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호를 사용

할 경우, 창세트를 납품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실질적으

로는 현장에서 유리와 프레임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창호가 

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96.7%

unfamiliarity

placement of 
documentary 
orders window 
sets but the 
actual assembly 
of the products 
on site

Figure 7. Construction phase

창호의 발주 및 시공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서류상으로 창세트를 발주하고, 실제 현장에서

는 분리되어 납품된 제품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공사 현장에서 

직접 창호를 설치하는 중소 창호제조사 직원들의 응답을 

보면, 분리하여 발주된 프레임과 유리를 현장에서 설치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창호의 발주 및 시공현황은 ‘창호에너지소비 효

율등급’ 의 시행전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제도 적용 현황

3.4.1 창호 등급제 이행

1) 현장에서의 창호등급제 이행 여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이행에 대하여, 감리자와 

창호제조사에게 조사하여 Figure8에 나타내었다. 감리자

의 경우,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25.8%뿐이었고, 잘 지켜지

지 않는다 51.6%, 잘 모르겠다가 22.6%로 70%이상의 응

답자가 창호등급제의 현장에서의 실행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호등급제의 이행에 대한 제조사측의 응답결과를 보면, 

감리자의 응답에 비해 더 부정적이어서, 13.3%만이 잘 지

켜진다고 응답하고, 86.7%의 응답자가 잘 지켜지지 않는

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조사측에서 직접 현장에서 설치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현장상황은 창호의 시험성

적서에 맞게 제대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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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mplementation of rating system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

는지에 대해 감리자, 제조사 양측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적

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제조사측

의 응답자들이 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창호등급제 이행의 문제점에 대한 이유

전항에서의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정

적 답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Figure 9에 정리하

였다. 

감리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고단열 창호가 고가라서 

비경제적이라는 답변이 47.1%가 나왔다. 즉, 경제성이 떨

어져서 현장에서, 설계도면에 작성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프리임과 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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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 프레임과 유

리를 분리발주한다는 응답이 17.6%가 나왔다. 

본 조사는 1:1면접조사 방식이었으므로 조사할 당시에 

답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었으며, 해당 응답에 대한 구

체적 이유를 조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면

을 작성할 때는 대기업제품 위주의 창세트와 그 성능을 시

험성적서를 근거로 명기하게 된다.  공사현장에서는 도면

에 제시된 고가의 대기업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상대

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고, 결국 유사한 성능의 중소

기업의 창호를 시공하게 된다. 창호를 시공할 때는 현장에

서 분리하여 납품된 프레임과 유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므로, 창세트인증서를 보고 납품을 받으나 이에 대

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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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ason for non-compliance

제조사측에 창호등급제 이행의 문제점에 대한 이유를 조

사한 결과, 86.7%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프레임과 유리제

조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

다. 다음으로, 창호의 경제성이 10.0%, 프레임과 유리의 

분리발주가 3.3%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응답내용을 종합해보면, 창호등급제의 이행에 

부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

었다. 주된 이유로는, 창호등급제는 창세트를 기준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창호제조사의 상황과 동일하

게 창프레임과 유리를 분리발주하거나, 통합발주하더라도 

결국은 분리하여 설치되는 현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4.2 창호시공시 문제점

창호를 시공하는 현장에서, 창호시공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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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oblem of fenestration construction phase

 

감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호납품방법이 62.9%

로 가장 높았으며, 과다한 설계변경이 25.7%, 창호시공방

법이 8.6%,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호납품방법과 창호시공방법,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는 모두 프레임과 유리의 분리 납품 및 현장설치

에 대한 부분으로, 74.3%에 해당하는 응답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사를 대상으로 창호시공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창호시공방법과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응답이 

53.3%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호시공시 창호의 프레임과 유리의 분리 납품 

및 현장설치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감리자들이 제조사에 

비해 좀 더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그룹 모두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5 개선 방안

현 제도상 창호를 시공하는 시공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감리자들의 

응답결과는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프레임과 유리에 대해 각각 등급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50%, 기존의 창세트에 의한 창호에너지소비효

율등급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9.3%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

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1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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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를 대상으로 현 제도상의 창호시공현장에서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프레임과 

유리에 대해 각각 등급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6.8%로 나타

났다. 제조사측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프레임과 유리

에 대해 각각 등급화하는 것이 창호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주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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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mprovement pla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최근 주된 이슈 중 

하나인 에너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인증제의 시공현

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는 소규모건축물의 감리와 중

소창호업체의 제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4.1 창호등급제의 인식 분석

감리자와 제조사 측 모두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인

증제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며, 에너지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으며, 해당 

제도가 창호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호 시공에 

용이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4.2 진행단계별 창호 적용 방법

설계단계에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대상이므로, 열관류

율의 계산 등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제도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시공현장에서 창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단계에서는 창호의 선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었다. 

공사현장에서 창호의 발주현황은 프레임과 유리를 분리

발주 후, 현장에서 설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창세

트로 발주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창호시공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소기

업의 창호를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유리와 프레임을 설치

하는 형식으로 창호가 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현장에서의 창호등급제 이행 여부

창호등급제의 현장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리자, 제

조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창호등급제는 창세트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창호제조사의 상황과 동일하게 창프레임

과 유리를 분리발주하거나, 창세트로 발주하더라도 결국은 

분리하여 설치되는 현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4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의 문제점으로는 창호시공시 창호의 프레임과 유리

의 분리 납품 및 현장설치가 주된 문제점인 것으로 인식되

고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프레임과 유리에 대해 각각 등급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본 연구는 소규모 민간건축 시공현장을 중심으로, 창호

중소제조사의 창호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체의 제조, 납품 

및 시공 현황과 정부의 등급인증제 방식과의 괴리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현황의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건물에너지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유

리제조사와 프레임제조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합

하여 창세트를 제작하도록 산업현장을 재편한다는 것은 단

순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창호등급제’는 산업현장의 현

실성을 돌이켜보고, 이론적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

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중소제조사의 현황 즉 산업

현장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창호 등급제의 현장에서의 불합리성에 대한 해결

책을 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창호등급제의 개발이 필

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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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창호업계는 글레이징과 창프레임 

제조가 별도의 산업체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창호에너

지소비효율 등급제와 건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

면,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은 글레이징과 창프레임을 일체

화시킨 창세트에 의해 정의된다. 

대부분의 창호제조 중소업체는 글레이징과 프레임부분

을 통합하는 생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창호는 별도로 납품된 유리와 프레임을 설치

하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이러한 현실과 제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현장

상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만족도는 

낮았으며, 공사현장에서는 공장제조된 일체화된 시스템의 

창호가 아니라 현장조립에 의한 창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현재의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된다고 확신하

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는 산업현장의 현실성을 돌이켜보고, 이론적으로 치우

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키워드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창호등급제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의 창호적용현황, 창호등급제의

제도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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